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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71호  
	 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
소비자피해액 17조원 넘어…공동소송제기
· 생보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 대책 내 놔야…
· 공정위와 금융위는 담합과정을 소비자에게 소상히 알려야…
· 보험료 17조 더 받고, 적립금 4,500억 덜 쌓아…최소 17조 부당이득 취해




□ 금융소비자연맹(www.kfco.org, 회장 이성구, 이하 ‘금소연’)은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이상 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, 이 소비자들이 ‘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’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들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“손해배상”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공정위 자료(공정위 발표 2011.10.17 보도자료, 생명보험사 예정이율,공시이율담합…과징금 3,653억원 참조)에 따르면,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총 3,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.

□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%~110%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하여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.3%P 정도 낮게 적용하여,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였음.
□ 금소연의 조사에 따르면 담합기간 72개월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공시이율을 조사한 바, 삼성은 6개월만 기준이율보다 0.1~0.3% 높았고, 66개월간은 기준이율보다 0.3%낮았으며, 교보생명은 72개월 전부 0.3%정도 낮춰 잡았으며,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이 똑 같은 기간은 39개월간 이었음.

< 담합 생보사 공시기준이율 예시 >
	구 분
	공시기준이율
(보험개발원)
	S생명공시
이율
(월평균)
	K생명공시
이율
(월평균)
	동일이율
적용
개월수

	2001년도
	7.1 %
	6.6
	6.5
	7개월

	2002년도
	6.0
	6.1
	5.6
	0개월

	2003년도
	5.4
	5.0
	5.0
	11개월

	2004년도
	5.0
	4.7
	4.7
	9개월

	2005년도
	4.4
	4.2
	4.3
	4개월

	2006년도
	4.9
	4.4
	4.6
	7개월


(자료: 금융소비자연맹,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공시자료 참조작성)

□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천억원씩 17조원이고,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,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원 정도씩 17조 4,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됨.
< 생보사 담합으로 소비자피해 추정금액 >
	구 분
	보험료 추가부담
(예정이율담합피해)
	적립금 과소계상
(공시이율담합피해)
	합 계
(단위: 억원)

	2001년도
	3조3천
	680억
	3조 3,680억

	2002년도
	2조5천
	640억
	3조 5,640억

	2003년도
	3조2천
	700억
	3조 2,700억

	2004년도
	2조9천
	770억
	2조 9,770억

	2005년도
	2조3천
	810억
	2조 3,810억

	2006년도
	2조6천
	900억
	2조 6,900억

	합 계
	17조
	4,500억
	17조 4,500억


(자료 : 금융소비자연맹,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공시자료 참조작성)
· 보험료추가부담은 예정이율담합으로 낮춰 보험료(월납)를 1% 더 받은 것으로 산정
· 적립금과소계상은 공시기준이율을 0.3%P 낮춰 금리연동형상품의 적립금을 덜 쌓은것으로 계상

□ 이번에 고의적인 범죄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정이나 그 영향을 소상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길 바라며,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여 피해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아울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임,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담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고, 알고도 묵인 하였거나 방조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.

□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, 교보, 대한, 미래에셋, 신한, 동양, KDB, 흥국, ING, AIA, 매트라이프, 알리안츠 등 16개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, 종신보험,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변동금리인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(www.kfco.org, 02-737-0940)를 방문해 “(가칭)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”에 참여 신청을 하면, 향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음.

□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“ 금융감독 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며, 만일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금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 당국이 져야 할 것이며, 금소연은 즉시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” 이라고 밝혔음.

·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(http://www.kfco.org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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